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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SNS원스톱연결

부산진구는 7월 1일 민선9기 출범 첫날 취임식을

대신해 새벽 도심 환경정비와 직원 정례조례로 새

로운 임기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오전 6시 30분 김영욱 구청장은 간부공무원

등 60여 명 직원들과 서면 젊음의 거리 일원에서

도심 환경정비로 민선9기의 첫 일정을 시작하며

댶현장 중심 행정댷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참석자들은 서면

일대의 무단투기 쓰레기와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도로와 골목 곳곳을 정비하며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심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구슬땀을 흘렸다.

민선9기 첫 공식 일정을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현장에서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특히

이번 민선9기 임기 중에 국내외 관광객과 젊은이들

이 몰리는 서면 거리의 쓰레기를 반드시 없애고 말

겠다는 김 구청장의 각오가 담긴 행보이기도 하다.

환경정비를 마친 김 구청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

이 직원 정례조례를 열어 민선9기 출범을 알리고

직원들과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축하와 의전 중심

의 행사를 과감히 생략하고 직원들과 함께 구정 운

영 방향을 공유하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했다.

또한 부산진구는 민선9기 역시 기존 구정 비전인

댶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댷를 그대로 이어간

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슬로

건과 각종 홍보물 교체에 따른 예산 낭비를 줄이

고, 민선8기에서 추진해 온 핵심사업의 연속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다.

김영욱 구청장은 댸민선9기의 주인은 구민이며,

행정의 출발점도 언제나 현장이어야 한다. 보여주

기 위한 행사보다 주민들의 일상을 살피고 불편을

해결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댹이라

고 강조했다. 이어 댸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

구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약속한 사업들을 흔들

림 없이 추진해 구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와 성과로 민선9기에 대한 기대에 보답하겠다댹고

말했다.

한편 부산진구는 민선9기에도 부전역 복합환승센

터 개발, 범천철도차량정비단 이전 적지 개발, 서면

권 상권 활성화, 의료관광 산업 육성, 생활밀착형

복지 확대 등 지역의 미래를 이끌 핵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댶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댷실

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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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거리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댸출발! 부산진구댹

민선9기첫날새벽도심대청소로시작

김영욱구청장과간부직원서면 댶출동댷

장맛비뚫고골목곳곳누비며 댶구슬땀댷

댸쓰레기없는글로벌관광지서면달성댹

민생중심돚현장중심행정의지드러내

김영욱 부산진구청장과 간부공무원 등 직원들이 7월 1일 새벽 서면 거리에서 환경정비를 한 후 민선 9기 성공을 다짐하며 댶화이팅댷을 외치고 있다.


